
세계적 명성을 갖는 트렌드 전문업체 페클레가

소개하는 10년 사이클 예측 트렌드 북 Futu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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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굵직한 디자인 전문 프레스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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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2009.02_uk and 22countries

PeclersParis/ Futur(s), France 

‘안경이 모두 다섯 개나 되네요??’ 라는 말을 건네며 웃음과 함께 유쾌하게 시작된 인터뷰 주인공은 바로 차세대 디자이너

이 상훈(29세). 갑작스런 비가 오던날 썬그라스 4개가 프린트된 티셔츠와 진차림으로 한 손엔 우산과 또 한 손엔 프로토타입

디자인이 차곡차곡 들어간 비닐 쇼핑백을 들고 분당 KIDP(한국디자인진흥원) 프로젝트 사무실로 들어오며 쑥스럽게 인사를

건네던 평범한 청년이다. 사실, 페클레 파리에서 년 1회 발행하는 10년 사이클 예측 트렌드 북에서 예상하는 몇 안 되는

세계적인 차세대 디자이너 중 한 사람인 것을 이미 알고 있던 나로서는 그의 첫인상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비닐 쇼핑백에서

자신이 구상한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하나하나 꺼내며 작은 테이블 위에 놓기 시작하며 인터뷰가 시작 됐다. 저녁시간을 이용해

일상속에서 영감을 받는 다양한 디자인을 3D시뮬레이션을 통해 그때 그때 작업을 한다는 이 상훈 디자이너는 자신이 하는



디자인이 좋고, 자신이 만든 디자인을 사람들이 좋아하니 더 좋다는 말을 건넨다. 

그가 구상한 초컬렛 폴더 제품은 미래예측 트렌드 북 Peclers Futur(8)의 ‘Alternative‘ 테마에서도 다루었던 제품이다. 아직은

양산과정을 밟지 않은 시모델이지만 이를 구상한 디자이너가 젊은 한국 디자이너라는 것이 나를 놀라게 한다. 초컬렛 폴더는

외장하드로 구상, 개인의 정보유지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만들었다는 첫마디.. protect와 security 트렌드 코드의 접근을 물어보

았을 때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된다고 대답한다. 처음엔 UFO형상을 생각했었다고. 그러나 에스키스를 하던 도중 잘 풀리지 않아

편의점에 들렸다가 초컬렛을 보며 초컬렛 타블렛 조각이 재미있어서 결국 초컬렛 형상을 통해 펄스널 외장하드 디자인을 구상

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일상 오브제가 자신의 영감이 되고 이러한 점에서 technology는 friendly라는

코드를 서로 공감하게 되었다. 일상속 평범하게 쉽게 느끼는 디자인이 최상의 디자인이며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WDC(What's Design Creation)개념을 가진 젊은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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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late folder, 디자이너 이상훈

Chocolate folder, 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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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은 실제 스타벅스 머그컵을 이용해 만든 LED

라이팅 제품 A sip of light이다. 인터뷰 도중 함께 마신

다른 종이 팩과 함께 놓여져 구별하기 힘든 아이러니함이

유머러스하다. 커피가 아닌 조명 기능을 하는 이상훈

디자이너의 A sip of light 또한 일상속 우연히 착상해낸

아이디어이다. 인터뷰를 끝내고 자신의 프로토타입을

챙기며 다른 커피 종이 머그컵과 식별이 어려워 놔두고

갈뻔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everyday에서

접근되는 모든 것들이 이상훈 디자이너의 인스프레이션이

라고 말한다. 

인터뷰가 진행되며 트렌드적 사조와 컨셉 분석을 시도하는

diagnostic단계에 들어가본다. 우리는 hind and seek와

같은 숨박꼭질 컨셉에 대해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디자이너는 친절하게 유저들에게 쉽게 그리고

친숙하게 다가올수 있는 디자인을 구상하지만 어쩔땐

지루한 일상의 유머와 긴장을 다시 제공하기위해 유저와

숨밖꼭질 놀이와 같은 attraction 프로세스를 즐긴다는 것.

그것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차원이며 이를 위해 디자이너

들은 supernormal과 같은 비일상적인 또는 평범하지 않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

로써 다양성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작은 뉘앙스에서 발견

되는 차별성을 소비자들은 감성적으로 느낄수 있지 않겠

냐며... 이러한 얘기는 자신과 다른 전공을 한 사람이나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며 생각을

정립한다고 설명한다. 

디자이너이상훈/ A sip of light

Photo: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디자이너 이상훈/ Draw your 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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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 리포르타주(spot reportage)에서는 취재형식의 만남을 통해 기업과

인물을 중심으로 디자인 전문분야의 주관적 입장과 예측 트렌드 시점의

인스프레이션과 사회적 이슈를 함께 토의하고 몇 가지 특정 관심사 및

공통주제를 통해 디자인의 시각과 예측 트렌드 시점의 실질적인 절충점

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Thinking out of the box는 기존의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방식의 공통

주제를 통해 창의적인 생각과 주관적 생각을 정립하는 단계로 과거

브레인스토밍보다 좀더 틀에서 벗어난 미래시점을 포커스하는 차별성을

갖는다.   

With Sang Hun LEE 



디자이너 이상훈/ book in the chair

디자이너이상훈/ digital portable dumbbell

디자이너 이상훈 / 
espresso w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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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out of the box-1 : Creation / Imagination / Fiction 

우리는 다시 creation과 imagination, fiction이 세 가지에 대해 이상훈 디자이너의 생각을 도출해 내기로 했다. 

2011년을 바라보는 예측 트렌드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creation이 아닌, 편집과 재건, 복구, 재해석에서 출발하는

creation을 정의한다. 이러한 부분에는 문화적 편집증 어티튜를 갖는 현대인들의 super mania 어티튜드와 상상하고 공상과학

과 같은 미래를 상상하는 디자인, 과학, 예술, 기술 분야를 다시한번 포커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훈 디자이너에게 creation은 무엇이며 imagination과 fiction에 대한 글로벌 예측 트렌드 시점에 어필이 될 수

있느냐는 개인적 의견을 물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미래는 중요하며, 미래를 즉, 기술발전과 진보에 의해 투명하고 명확해지며

또한 기술이 진보되면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시되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생각하게 된다’고 대답한다. 즉, 그에게 기술

은 UI에 충실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모터와도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특히 유저차원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는 자신이

직접 얼리-어뎁터와 같은 유저가 되어 새로운 테크놀로지 제품이 나오면 구입을 하지 않아도 그 기능을 실험해 보고 테스트

하며 이에 장단점을 알아가는데 흥미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바로 트렌드에서 정의하는 프로슈머와 트라이슈머를 직접 만나

본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상훈디자이너는 또한 자신에게 있어 creation이란 fiction에 더 가까울것 같다는 말을 한다. 공상

과학 영화와 같은 미래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세계가 'futuristic'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말이다. 일단, 이 모든 생각은 결국

'불편함'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좀더 스마트하고 심플하며 인텔리젠트하게 도구를 디자인하는 툴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제시한다. 환경이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기술에 따라 환경이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디자이너이다. 그에게 환경이란

바로 인터렉티브'월드(interactive world)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Thinking out of the box-2 : Banality / attractive / nonchalance 

관심과 호기심에서 출발하는 구매보다는 식상 한가 아닌가 또는 매력적인가, 무관심적인가 이 몇 가지에 의해 테크놀로지 제품

구매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인테리어 공공디자인을 전공하고 SADI에서 제품 디자인을 전공한 이상훈 디자

이너는 최근 몇달동안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해외 'yanko design' 사이트에 소개하여 이슈가 되었으며

Stuff해외 IT제품 전문잡지 실린 기사를 보여준다. 이제 그는 자신의 프로토타입을 양산제품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퍼트너

(기업)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 파트너가 연락이 온다면, 유통과정과 기획력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안하고는 프로토

타입을 보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일단 이것들이 제품이 될때면 가격, 시장, 유통, 홍보 등등 또 다른 차원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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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이 상훈/ move to the radio

디자이너 이상훈/ plus_minus

디자이너 이상훈/ ipod speaker light

디자이너 이상훈 / sh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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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out of the box-3 : Social issue 

우리는 다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얘기로 화제를 옮기기 시작했다. 'issue'는 디자이너들에게 중요한 inspiration역할을 해준다. 

디자이너가 사회적 문화적 라이프 이슈와 관심거리를 안다는 것은 직관적인 디자인 감각이 중요해 진다는 것이다. common

sense의 intuition에 해당되는 이러한 감각과 센스는 빠르게 변하는 라이프의 흐름과 국내분만 아니라 글로벌적 사회문화 동향

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web 2.0세대가 점차 표면적으로 만들어가는 가상현실 비즈니스 시장과 디자인 문화의 특징이

기도 하지만 좀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AR(증폭현실) 기술이 어마어마한 틈새시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취재후기

이상훈 디자이너는 29세다. SADI를 졸업하고 좀더 새로운 분야를 알기위해 뛰고 있는 그는 분명 디자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차세대 디자이너임이 분명하다. 일상에서 자신의 디자인 영감을 찾고 툴 디자인이라는 기본 개념을 풀어가는 부분은 디자인

계의 대부로 불리는 필립 스탁의 에스프리와 일치되는 점이다. 이상훈 디자이너를 만나며, 디자인의 또 다른 확장을 예측해

본다. 바로 가상증폭현실 개념으로서의 프로세스를 가장 creation한 단계로 풀어가는 측면과 기업 내부 디자이너들처럼 양산

단계와 시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전략적인 메니지먼트 차원의 디자이너의 역량이다.최근 DDP(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로

국내에서 더 알려지고 있는 자하 하디드 그녀 또한 3D 시뮬레이션 작업을 즐기는 세계적 건축가 중 하나이다. 손으로 그리고

에스키스를 하며 실질적으로 공간개념을 가질 수 있는 건축도 있지만, 테크놀로지의 인텔리전트함을 이용해 좀더 비구상적이고

추상적인 현실공간의 가능성을 제안함으로써 사람과 자연, 환경을 삼위일체 시키는 이상적인 ideal standard를 꿈꾸는 디자이너

이다. 

우리의 주변은 거대한 실시간 영상 스크린과 LED라이팅조명, 그리고 경복궁과 같은 살아있는 유적들이 함께 숨쉬고 움직이는

아르카익과 같은 매력적인 시공간을 형성한다.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회, 그리고 감성적인 소비자

와 이성적인 사회규범이 끊임없는 미래가 바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재건하고 복구하며 real-feedback을 형성하는 21세기

디지털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주목되는 디자이너 -제1편-

Young creator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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